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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5)씨는 북한이탈주민이다 지난

2003년 북한에서 홀로 한국으로 들어와

광주에 정착했다 지난 2008년 A씨 친누

나(36)도 북한에서넘어왔다 지역공장에

서 일하며 10년을 지냈지만 온전한 한국

인으로적응하지못했다

사회적편견에따른부적응도나아지지

않았고믿었던친구에게사기를당하고심

각한좌절감을겪으면서우울증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했다 술을 가까이하

는날이잦아지면서간경화증상도찾아왔

다 A씨는결국지난 21일홀로숨진채발

견됐다

A씨처럼목숨을걸고국내에들어온새

터민들이한국사회에적응하지못하고방

황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 정착에 어려움

을 겪으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가 하면

부족한 학력경력에 사회적 편견까지 더

해지면서빈곤층으로전락하는경우도허

다하게발생하고있다

25일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광주전

남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235명

(광주 579명전남 656명) 중 일자리를 갖

고있는북한이탈주민은 514% 수준에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임시일용

직 종사자가 376%에 달했고 784%는 평

균 월급 1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

다

하나재단측은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이질적인남쪽문화에적응하지못하면서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실직을 경험하는

경우도 절반을 넘어서는것으로파악하고

있다

생계문제등으로어려움을겪으면서광

주전남지역 북한이탈주민 중 92%가 국

민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열악

한생활을유지하는실정이다

탈북청소년들에대한관심도절실하다

탈북 청소년 91명 중 429%는 한 부모 가

정에서지내고있으며홀로힘든남한생활

을 버텨내는 탈북 청소년들도 55%나 됐

다 반면 이들 탈북 청소년의 602%는 서

로마음을터놓고대화를나눌만한친한또

래친구가4명도안되는것으로조사됐다

사회적 편견을 우려 탈북자라는 사실

을 알리지 않고 있는 아이들도 절반(58

3%)을넘는다

남북하나재단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

들은 기존 체제와 전혀 다른 남한에 정착

하는과정에서문화적이질감으로극심한

스트레스를겪고있다면서 이들이새로

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

려와관심을갖는게필요하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편견빈곤우울증北이탈주민들힘든한국살이

목숨건탈출그후광주전남탈북자들의실태

사기에돈날리고병마에시달린 30대 숨진채발견충격

사회적무관심속일자리구해도절반이 6개월만에하차

승객 185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이륙

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아시아나 소속

항공편이고장으로긴급회항했다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8

시 49분께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

OZ709편이 이륙한 지 26분 만에 광주 인

근 상공에서 유압 계통 이상을 일으켜 오

후 10시 57분께 회항했다 해당 항공편은

착륙을 위해 기체 무게를 가볍게 하는 과

정에서 1시간 30분가량 비행하며 제트유

를 소모했고 나머지 연료는 인천공항 주

변해상에버린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해당 항공기를 정

비해원인을찾는중이고 승객분들은다

른 항공편을 준비해 자정께 재출발하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지연으로

인한 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겠다고말했다 연합뉴스

세부행아시아나항공기

이륙 26분만에되돌아와

합숙형 출제보다는 선진화된 문제은

행 방식을 적극 검토해 시범적으로 특정

수능과목부터도입해야한다

출제오류가발생한 두문항 모두 EBS

연계 문항이었다 EBS 연계 출제는 사교

육감소의역할도충분히수행하지못하면

서 오히려 공교육만 망치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다

25일 서울국회의원회관에서박홍근새

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반

복되는 수능 출제오류 어떻게 개선할 것

인가 긴급토론회에서 현행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용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올해 수능에서 출

제오류로복수정답처리된영어25번문항

은명백한실수라며 영어영역은기출문

항이타영역에비해수십배많아기출문

항과 다른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다수의

문항을개발하는과정에서쌓인출제진의

피로도탓에발생한것같다고밝혔다

조본부장은생명과학 8번문항에대

해서는 생명과학는의치대등을지망

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

목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출제진이 상

위권 변별 문항 개발 필요성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8번 문항의 난도를 무리하게

높이고자 하면서 발생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토론자들은 수능과 EBS 연계 문제를

두고공방을벌였다

조왕호 대일고 교사는 EBS 연계 정책

으로 EBS가 절대권력이 되다 보니 EBS

교재가고3교실의교과서가됐다고개탄

했다 이에 대해 신삼수 EBS 학교교육기

획부장은 EBS 연계정책에 학생과 학부

모들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며 EBS 연

계정책의필요성을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합숙형 출제오류재발가능성

문제은행방식도입검토해야

수능오류 긴급토론회주장

850만 식객(食客)을 돌파한 과자 허

니버터칩의 인기가 사그라지지 않으면

서 SNS에 각종 인증샷과 제보가 잇따

르고정가를훌쩍넘는가격에도거래하

겠다는누리꾼이쇄도하고있다

지난 8월 출시한 이 과자는 초기에는

주목을받지못하다가기존감자칩의짠

맛을줄이고달콤한맛을가미해사회관

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입소문을 타

고인기가도를달리고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4가에 위치한 C

편의점은지난 22일과자 1상자(16봉지)

를납품받았는데그마저도 20분이채지

나지않아다팔렸다

허니버터칩 대란에는 SNS나 인터넷

게시글 등이 한 몫을 했다 허니버터칩

페이스북페이지는만들어진뒤두달만

에누리꾼 6만3658명이친구를맺었다

조선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허

니버터칩 사냥을 돌고 있다는 글에 대

한 좋아요 클릭이 100건을 넘었으며

수십건의제보댓글이달리고있다

광주 곳곳은 물론 담양 광양 등에서

도해당과자를목격했다는제보가잇따

르고 있으며 동네 인근 슈퍼를 뒤져 과

자를 공수한 인증샷도 연일 오르고 있

다 상자한가득담긴과자를찍은인증

샷에는 묶음 인질극이라는 별칭도 붙

었다

지난 24일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

페 중고나라에 광주에서 허니버터칩

을 급구한다는 게시글이 올랐다 곧바

로이글에는 10봉지단위로 4만원에팔

겠다는댓글이달렸다

시중 편의점에서 1봉지 당 1500원에

팔리고 있어도 2배 넘는 가격을 무릅쓰

는 누리꾼의 허니버터칩 앓이는 식을

줄모르고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허니버터칩이 얼마나맛있길래

SNS 등입소문타고인기없어서못팔아

급구 게시글에 2배 넘는가격에내놓기도

조선대 페이스북에 올라온 허니버터칩

사냥 글

겨울비가 내린 25일 우산을 받쳐든 학생들이 전남대학

교 메타세쿼이아길을 걸으며 초겨울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초겨울정취만끽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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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북동동 05 북동동
먼바다북동동 0515 북동동

남해
서부

앞바다북동동 0515 북동동
먼바다북북동 1530 북북동

파고()
05
05
05

0515

�바다날씨

�물때

목포
0931 0420
2211 1702

여수
1137 0455
2344 1744

밀물 썰물

�주간날씨

27(목) 28(금) 29(토) 30(일) 121(월) 2(화) 3(수)

� � � � � � �
417 612 714 412 710 16 08

광 주 흐린뒤맑음

목 포 비온뒤갬

여 수흐린뒤맑음

완 도 비온뒤갬

구 례 맑음

강 진흐린뒤맑음

해 남 비온뒤갬

장 성흐린뒤맑음

나 주흐린뒤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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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뒤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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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

비온뒤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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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갬

비온뒤갬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까치밥주렁주렁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717

해짐 1722
�� 1024

�� 2111

식중독

운동

빨래


